A393           뇌물 수수는 자승자박 



15-12-22a
          옛날 중국의 위나라에 미가자 라는 미인 궁녀가 있었습니다. 국왕은 그녀가 너무 좋아서 그녀가 하는 짓은 모두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국왕의 수레를 몰고 친정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고 신하들은 그녀를 처벌할 것을 상소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귀엽기만 한 국왕은 오히려 그녀의 효심을 칭찬하였습니다. 한번은 국왕에게 올려 온 복숭아를 미가자가 먼저 한입 비어 먹은 후에 “상감 마마, 이 복숭아는 참으로 맛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국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국왕은 미가자는 예쁘기도 하지만 미각이 특출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니 그 아름답던 미가자는 미모를 잃었습니다. 국왕이 그녀에게 가졌던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국왕은 그녀가 하는 짓마다 못 마땅했습니다. 드디어 국왕은 국왕의 수레를 허락 없이 타고 다녔고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국왕에게 주는 무례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녀를 추방했습니다. 즉 미가자는 자기에 일시적인 이득을 가져온 행동으로 인하여 불행을 초래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놀이개 중에는 부머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역 자 형태로 된 이 노리개를 앞으로 던지면 한바퀴 돌고서 던진 사람에게 되들아 오는 놀이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미가자의 이야기는 마치 부머랭과 같이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그녀를 해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계와 관계는 각종 수뢰 사건에 휘말려서 종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리, 검찰 간부, 국회의원들까지 개입된 여러 수뢰 사건은 자고 나면 새로운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은 결국 부머랭 효과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있었다면 그런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순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같으면 그런 왜곡된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록히드 항공회사가 일본 정계 요인들에게 뇌물을 주었을 때 나까소네 수상이 연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던 총리실 직원은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자기의 상관인 나까소네 수상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예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기 한사람이 죽음으로서 동료나 상관을 보호한다는 왜곡된 충성심이 아직도 일본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기 한사람이 희생해서 자기를 한 때 도우려 했던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검은 돈을 줄 때는 언제이고 사건이 불거지면 수뢰자들을 모두 자백해버리는 한국의 로비스트들인 것을 정부나 관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왜곡된 충성자들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수뢰자들을 자백해 버리는 한국적 로비스트를 다 배척합니다. 그런 지들은 로비스트를 전체적으로 명예스롭지 못한 인물들로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로비스트란 입법을 하는 국회위원들이나 입법의 초안을 만드는 정부인사들에게 저기들이 대표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하도록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정당당한 직업인들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전직 각료들을 로비스트로 채용을 해서 소속 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하도록 입법위원들에게 정보도 제공해주고 실태도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들입니다. 물론 로비스트로 일을 하려면 정식으로 등록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이곳 남 가주에는 한인 기업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주 한인 식품상 협회, 한인 수왓밋 상인협회 등등 협회가 결성되어 있고 그런 협회에서는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주정부가 있는 새크라멘토에 상주를 시킵니다. 그런 로비스트들의 효과적인 로비활동에 힘입어서 한인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최소로 하는 입법 활동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로비스트들은 범법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도록 로비스트들의 제약이 강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공인 로비스트 제도를 제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과기록과 능력을 평가해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거친 로비스트들이 아무런 뇌물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고 깨끗하게 로비를 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

